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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MONELLO PRODUCTIONS 인터뷰

2013년에 Giogio Welter가 창업한 Monello Productions는 현재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BANIJAY 그룹에 소속된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사

Monello Productions는 여러 해외 업체들과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진행했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프랑스의 방송사들을 통해 방영된 2D 애니메이션 <키메라 경비대>, <맥스 & 마에스트로>와 3D 애
니메이션 <헬로키티: 슈퍼스타일!> 등이 있음

Giogio Welter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혜택과 Monello Productions의 협업 의향에 대해 알아봄

기업 소개

Q. MONELLO PRODUCTIONS와 대표님에 대해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2013년 9월 프랑스 끌리쉬
(Clichy)에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회사 Monello 
Productions(이하 모넬로)를 창립하였습니다.

모넬로는 현재 프랑스 BANIJAY社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BANJIJAY 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종합 회사로서, 콘텐츠 생산 및 
배급,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드라마 제작 등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모넬로는 애니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로서, 액션 어드벤처와 
교육 분야를 포괄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어린
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2D와 3D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자체 제작 스튜디오 Ollenom Studi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콘텐츠 생산과 배급이 주 업무
이며, 별도의 방송 채널이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으로는 6~8세 어린이들을 겨냥해 벨비전(Bellvision) 및 RTBF와 공동
제작하여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s)을 통해 방영한 2D 애니메이션 <키메라 경비대(Les 
Gardes Chimeres)>, 워치 넥스트 미디어(Watch Next Media) 및 마가 애니메이션(Maga Animation)
과 공동제작해 카날 플러스(Canal+)를 통해 공개한 3D 애니메이션 <헬로키티: 슈퍼스타일!(Hello Kitty: 
Superstyle!)>, 그리고 2D 애니메이션 <맥스 & 마에스트로(Max & Maestro)> 등이 있습니다.

Giogio Welter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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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LLO PRODUCTIONS

홈페이지: https://www.monello.fr/

대표 전화: +33 01 41 05 02 23

대표 이메일: contact@monello.fr

주소: 13 rue Madame de Sanzillon, CLICHY (92110)

인터뷰이: Giogio Welter / CEO

< Monello Productions가 공동제작한 ‘키메라 경비대’와 ‘맥스 & 마에스트로’ >

 

※ 이미지 출처: Monello Productions

프랑스 애니메이션 시장의 현황과 프랑스 정부의 지원 정책

Q. 프랑스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쟁은 어떠한가요?

프랑스는 애니메이션 시장이 매우 크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많은 수의 플랫폼 업체들에게 제품을 라이선스하는데, 프랑스 및 유럽연합 시장 전반에 걸쳐 치열하게 경
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국경을 허문 인재들의 아이디어 집중과 개발이 무
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즉, 외부 인재들과의 교류와 확보가 경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Q. 프랑스 정부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CNC(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animee, 국립영화영상센터)는 프랑스 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제작비용의 최대 70%까지 지
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산화 비용이 전체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머
지 30%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제작이나 투자 등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에서 콘텐츠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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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프랑스와 외국기업과의 공동제작 시 그 비율
이 50:50이라면 프랑스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모넬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 저희 회사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M6과 같은 방송사에 가서 프로젝트를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약 5백만 유로 규모라
고 가정한다면, M6가 150만 유로 정도를 투자하고, 이후에 250만 유로를 프랑스 업체들에게서 투자받습
니다. 이후 나머지 150만 유로를 프랑스 또는 해외 기업에게서 투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프랑스 
국산화율이 70%를 넘기 때문에 프랑스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융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업체들이 제작한 작품의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프랑스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즉, 작
품의 원작자나 감독, 제작사, 시나리오의 원조 등등을 따지게 되는데, 프랑스에 기반한 부분이 없다면 프
랑스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작품 자체가 프랑스의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넬로는 일본의 포켓
몬이나 헬로키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때에도 캐릭터는 일본의 것이
었지만, 대부분의 작품 제작 및 시나리오 등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Monello Productions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 ‘헬로키티: 슈퍼스타일!’ >

또한, 프랑스에서 서비스되는 유통 플랫폼을 통한 작품들의 방영 시 방송송출 쿼터에 제한이 있습니다. 방
송사는 일정량의 콘텐츠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송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
에서는 매출액으로 판단을 하는데, 최소 70%가 프랑스에 원조를 둔 콘텐츠를 방영해야 합니다. 즉, 
70%~100%의 물량이 프랑스의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를 프랑스에서의 방송 송출하는 
경우, 방영 자체에 대해서는 이슈는 없지만, 방송 쿼터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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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와의 공동제작 경험 및 수익분배

Q. Monello Productions는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많이 진행하시나요?

사실 상당수의 애니메이션은 국제적인 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며, 모넬로도 대부분의 제
작 프로젝트들을 다른 나라의 업체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MIFA(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마켓), 
MIPCOM(깐느 영상물 및 방송 콘텐츠 전시회), 미국의 키즈스크린 서밋(KidScreen Summit)과 같은 곳
에서 좋은 공동제작 파트너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 작품의 경우 
다국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와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 참여 비중만큼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업체가 투
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100% 전액 투자하는 오리지널 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플랫폼업체가 
모든 소유권과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한국업체와 공동제작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작 파트너로서 한국업체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한국과 프랑스 업체의 합작작품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프랑스와 한국의 취향
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한국과 프랑스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3D 애니메이션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
한 품질의 제품이고, 한국업체들은 제작 노하우 등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제작된 작품에 비하여 
월등합니다. 그러나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비쌉니다. 때문에, 하청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업체
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제작한다 해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는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넬로는 한국업체와 공동제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업체를 만나려고 서울에 간 적이 
있긴 한데, 하청작업에 관련된 것이지 공동제작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업체를 공동제작으로 만날 기회는 없
었습니다. 

MIFA나 MIPCOM 등의 행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대형 부스와 전시 공간이 있고, 한국업체
들이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아마도 개방
적인 성향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전시회를 다녀보면, 한국업체들이 먼저 호의적으로 인사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큰 부스에서 전시하면서도 저와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
았던 점을 보면, 한국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유럽의 업체
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어도 서로 웃으며 만나서 얘기하길 원하는데, 한국업체들과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언어나 문화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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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금융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공동 프로젝트는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업체와 일을 하게 
된다면, 25% 이하의 프로젝트 비용을 한국업체가 담당하는 일이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스토리
보드든, 디자인이든 기타 일들은 모두 프랑스의 것으로 하길 원합니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면 프랑스 자국 비중이 70%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는 2023년 12월 프랑스 끌리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